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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DU-06 한눈에 보기
계약 전부터 종료까지 권리요건과 증거를 관리해 보증금 위험을 줄인다.

왜 배우나요?
전·월세 계약은 집을 보는 일이 아니라 보증금의 순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

필수개념
• 임대인과 임차인: 집을 빌려주는 계약 당사자와 빌리는 당사자입니다.

• 보증금: 임대차 의무를 담보하고 계약 종료 뒤 돌려받기로 한 큰돈입니다.

• 등기사항증명서: 등기된 소유권과 담보권 등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.

• 선순위 권리: 주택이 처분될 때 나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.

• 대항력과 우선변제: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보호하는 서로 다른 법적 장치입니다.

이 과제를 네 문장으로 이해하기
• 전·월세 계약은 집을 사용하는 권리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정하는 계약입니다.

• 집을 보여 준 사람과 실제 소유자·적법한 대리인이 같은지 등기와 위임서류로 확인합니다.

• 보증금 안전은 집값만이 아니라 선순위 권리·대항력·확정일자·보증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.

• 계약 전, 잔금 전, 입주 직후에 확인할 일이 다르므로 순서를 적은 점검표가 필요합니다.

핵심 4문장
• 보증금은 통장 밖으로 나가는 순간 계약·주택가치·선순위 채권에 묶이는 위험자산이 된다.

• 집을 본 것과 권리를 확인한 것은 다르다. 등기·소유자·대리권·신탁관계를 서류로 대조한다.

• 계약일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. 계약금·잔금 직전과 입주 후에도 권리 변동을 확인한다.

• 보증 가입 가능 여부는 안전 판정서가 아니다. 보증 조건과 제외사유를 따로 읽는다.

새로 확인할 생활 주제
• 대항력·우선변제권은 요건과 시점이 핵심입니다: 이상 징후가 있으면 잔금 지급을 멈추고 법률구조기

관·보증기관에 적용 요건을 문의합니다.

판단 5단계
• 주소와 실제 호실을 확인한다.

• 등기상 소유자·계약 상대·입금 계좌 명의를 맞춘다.

• 시세·선순위 채권·보증금을 합쳐 회수 위험을 본다.

• 대리·신탁·다중계약은 권한 서류를 추가 확인한다.

• 잔금 전 재확인, 전입·확정일자 등 필요한 조치를 공식 안내에 따라 진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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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움 요청
추가 손실을 멈추고 사실·증거·요구·기한을 적어 공식 기관에 문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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